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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희대, 산학연계로 실무
경험…'5차원 프린팅' 기술
선점

입력 2021.08.17 15:09  수정 2021.08.17 15:09  지면 B7

박종욱 경희대 다차원 프린팅 교육연구단장. /경희대 제공

물 폭탄으로 파손된 도로를 바로 복원하고 싫증이 난 자동차 외관을 바꾸는

일상.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모습들이다. 4차원(4D) 프린팅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변화다. 4D 프린팅은

기존 3차원 입체에 시간이라는 1차원을 추가해 출력된 물체가 시간이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게 한다.

이제 세계는 5차원(5D) 프린팅 기술 선점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경희대 지능형

다차원 프린팅 소재 및 시스템 융합기술 교육연구단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다차원(2D, 3D, 4D, 5D) 프린팅산업 기술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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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연구단은 개발 분야를 프린팅 소재,

프린팅 공정·설계, 프린팅 응용 등으로 분류해 집중 연구 중이다. 나아가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응용력을 갖춘 ‘GNB형(융합교육·연구를 통해 배출한 창의성,

전문성, 전공융합, 국제화, 협동적 수행, 문제해결 등 6대 핵심 역량을 갖춘

리더형)’ 인재 양성이 최종 목표다.

특히 산학 연계가 가능한 실무 단계를 교과에 적극 도입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학생 및 기업체, 참여 교수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다차원

프린팅 관련 기술에도 대응하고 있다. 연구의 질적 우수성 향상을 위해 25개

이상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연대해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3D

산업 분야의 65%가 수도권에 있는 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지역사회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허브 역할도 하고 있다. 지역산업 활성화, 취업률

증대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연구단의 박종욱 책임교수는 “다차원 프린팅 분야는

미래 발전 가능성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능형 다차원 프린팅 분야의 기술 개발과 관련 분야의 GNB형

인재를 양성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단이 그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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